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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경남 집중호우 피해 전통시장
‘원스톱 지원센터’ 가동

 - 시설·금융·행정 지원 등 피해 복구부터 경영 안정까지 현장 지원 총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영업 재개와 일상 회복을 위해 8월 19일(수)부터 ‘원스톱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피해 상인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 복구, 금융 지원, 행정 지원, 고충 상담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통합지원체계이다.

  이번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지방정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거제

고현시장(주차장 관리실)과 통영서호시장(상인회 사무실) 등 2곳에 설치하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휴일 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집중호우 발생 직후 현장점검을 통해 상인들의 피해상황을 파악

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해왔으며, 

  앞으로 피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조속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정책자금·보증 

등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전통시장의 전기·가스 시설 

복구 등 신속한 피해 복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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